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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이용 수소 활용기술 개발
암스트롱 교수, 미생물 전기저장장치 공개 … 전력 생산 새로운 전기

영국의 한 화학자가 공기 중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전기를 붙잡아 저장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장차 우리 주변

의 공기를 재생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프레이저 암스트롱 교수는 3월26일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화학협회 봄 회의에서 자신이 

만든 미생물 전기 저장장치를 공개했다.

미생물이 공기 중의 수소를 소비할 때 생기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로, 아직까지는 손목시계를 움직일 정도

에 불과하지만 수소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암스트롱 교수는 미생물들이 손목시계 이상의 전자기기를 움직일 만큼 전력을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통

해 새로운 수소 생산 메커니즘들을 발견한다면 수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

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수소를 생산하는 미생물과 수소를 소비하는 미생물들을 각각 별개의 1㎝ 길이 탄소 웨이퍼

에 연결하고 다시 가느다란 철사로 둘을 연결한 뒤 어항에 넣고 수소 3%가 함유된 공기로 어항을 채우는 방

법으로 전기를 얻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중 수소비율은 산소입자 200만개당 1개 정도이며 대기 중 수소농도가 4%에 이르면 폭

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소를 이용하려면 산소로부터 격리시켜야 했다.

그러나 암스트롱 교수는 저장장치가 수소를 폭발점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산소와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소 저장장치의 촉매로 백금을 사용해 수소를 미래의 에너지로 사용하려면 코스트가 낮은 <스마트 

촉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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